
MBC 신임 감사, 방송장악 청산의 적임자 선임해야

일부 부적격 인사 반드시 걸러내야
 

방송문화진흥회가 MBC 사장에 이어 신임 감사 선임 절차에도 착수했다. 감사 후보자 공모 접수 
마감 결과 총 8명이 지원서를 제출했다. 방문진은 11일 임시이사회를 열어 최종 후보자를 3명으
로 압축하고, 14일 신임 감사를 선임할 예정이다.

새로운 리더십을 구축하고 있는 MBC는 이제 무너진 공영방송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하는 절체절
명의 역사적 과제를 안고 있다. 가장 시급한 일은 권력이 정보기관을 동원해 자행한 방송 장악의 
역사를 단호하게 청산하는 작업이다. 불공정 편파·왜곡 보도와 불법 해고, 대량 징계, 부당 전보, 
블랙리스트 의혹 등 규명하고 처벌해야 할 적폐가 켜켜이 쌓여 있다. 방송법과 노동법, 국정원법 
위반, 방송강령과 사규 위반, 인사권 남용, 채용 비리, 외주사에 대한 갑질 횡포 등 모두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 규명이 요구된다. 

감사는 대표이사로부터 독립된 권한으로 회사와 직원들의 경영 활동과 업무 수행 전반을 감시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지난 7년 방송장악 시기 MBC의 감사 기능은 마비 상태였다. 적폐 경영진 
눈치 보기, 봐주기 감사, 솜방망이 처분으로 일관하며 온갖 의혹을 은폐, 축소하는 데 급급했다. 
윤길용 전 울산MBC 사장의 횡령과 배임증재 의혹, MBC플러스 안광한 전 사장의 출장비 유용 
의혹, 김세의 기자의 뉴스 인터뷰 조작 의혹 등 실정법이나 사규를 심각하게 위반한 의혹이 있는 
사안들을 모두 덮었다. 

이번 감사 공모에 지원한 몇몇 인사들은 감사로서 기본적 자질과 덕목, 시대 인식 등 여러 면에
서 부적격으로 보인다. 심지어 방송장악 시기 주요 보직을 맡아 공정방송 파괴에 협력한 인사도 
지원했다. 방문진은 독립적이고 엄격한 심사 기준을 준수해 이런 부적격 인사들을 반드시 걸러내
야 한다. MBC를 폐허로 만든 적폐를 완전히 청산하고 시청자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감사 
선임 역시 시청자와 종사자들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정하게 진행해야 한다. 
  

2017년  12월  8일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


